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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명: 인적자본기업패널 부가조사
◦ 목적: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망 조사
◦ 조사기간: 2010년 11월 1일(월) ~ 2010년 11월 26일(금) 
◦ 조사대상: 100인 이상 6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 조사내용:
  - 2010년 하반기 대비 2011년 고용 전망
  - 2011년 1년 동안 각 기업의 고용 계획
  - 채용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 조사대상 기업 분포
구분
규모
총합100~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업
종
제조업 빈도 351 90 24 465(비율) (75.5) (19.4) (5.2) (77.5)
비금융 빈도 83 21 8 112(비율) (74.1) (18.8) (7.1) (18.7)
금융업 빈도 10 6 7 23(비율) (43.5) (26.1) (30.4) (3.8)
총합 빈도 444 117 39 600(비율) (74.0) (19.5) (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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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1년 고용 전망
 2011년 고용은 2010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600개 기업 중 161개(26.8%)에서 2011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이 제조업이나 비금융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
  ㆍ 금융업 45.5%, 비금융서비스업 26.8%, 제조업 26.0%의 순으로 나타남.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2011년 고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ㆍ 1,000명 미만 기업에서는 25% 내외,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38.5%로 나타남.
 
<표 1> 2011년 고용 전망
구분 사례 수 고용증가(수) 비율(%)
전체 600 161 26.8
업종　
제조업 465 121 26.0
비금융 112 30 26.8
금융업 23 10 43.5
규모
100~299명 444 120 27.0
300~999명 117 26 22.2
1000명 이상 39 15 38.5
 모든 업종 및 규모별로 약 60% 내외의 기업에서 2011년 고용은 2010년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금융업이 비금융업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2011년 고용이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전망
  ㆍ 금융업 100.0%, 제조업 91.8%, 비금융서비스업 82.2% 순임.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2011년 고용이 비슷하거나 가장 클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90.1%, 300~999명 89.0%, 1,000명 이상 97.4%임.
8  2011 SPRING
<표 2> 2010년 대비 2011년 고용 전망
구분 매우감소 감소 비슷 증가 매우증가
전체
빈도 3 55 381 156 5
(비율) (0.5) (9.2) (63.5) (26.0) (0.8)
업종　
제조업
빈도 2 36 306 119 2
(비율) (0.4) (7.7) (65.8) (25.6) (0.4)
비금융
빈도 1 19 62 28 2
(비율) (0.9) (17.0) (55.4) (25.0) (1.8)
금융업
빈도 0 0 13 9 1
(비율) (0.0) (0.0) (56.5) (39.1) (4.4)
규모
100~299명
빈도 3 41 280 116 4
(비율) (0.7) (9.2) (63.1) (26.1) (0.9)
300~999명
빈도 0 13 78 25 1
(비율) (0.0) (11.1) (66.7) (21.4) (0.9)
1000명 이상
빈도 0 1 23 15 0
(비율) (0.0) (2.6) (59.0) (38.5) (0.0)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전망
 2011년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이 더 많이 증가할 전망
 정규직 고용은 27.0%의 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이 제조업이나 비금융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
  ㆍ 제조업 25.8%, 비금융서비스업 28.6%, 금융업 43.5%임.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2011년 정규직 고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27.3%, 300~999명 22.2%, 1,000명 이상 38.5%
 비정규직 고용은 12.9%의 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이 비금융업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고용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
92011년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전망
  ㆍ 금융업 33.3%, 제조업 12.6%, 비금융서비스업 9.0%의 순으로 나타남.
- 100~299명 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ㆍ 100~299명 15.0%, 300~999명 8.3%, 1,000명 이상 9.4%
[그림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증가 비율(%)
2. 연령별 고용 전망
 2011년은 20대 신입직원, 30․40대 경력직원 순으로 고용이 증가할 전망
 20대 신입직원은 25.9%의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에서 20대 신입직원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 금융업 47.8%, 비금융서비스업 26.8%, 제조업 24.6%의 순으로 나타남.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20대 신입직원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26.2%, 300~999명 22.6%, 1,000명 이상 33.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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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대 경력직은 21.7%의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모든 업종에서 30․40대 경력직은 20% 대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 금융업 25.0%, 제조업 21.7%, 비금융서비스업 21.4%의 순으로 나타남.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30․40대 경력직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21.7%, 300~999명 20.0%, 1,000명 이상 27.0%
 50대 이상 중․고령직은 5.0%의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에서 50대 이상 중․고령직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 금융업 11.1%, 제조업 5.3%, 비금융서비스업 3.0%의 순으로 나타남.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50대 이상 중․고령직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5.9%, 300~999명 1.8%, 1,000명 이상 6.7%임. 
[그림 2] 연령별 고용 증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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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인력 고용 전망
 2011년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기업의 15.9%가 여성인력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에서 여성인력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 금융업 34.8%, 비금융서비스업 21.4%, 제조업 13.5% 순임.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여성인력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16.0%, 300~999명 12.8%, 1,000명 이상 23.7%임. 
[그림 3] 여성인력 고용 증가 비율(%)
4. 직종별 인력 고용 전망
 2011년 직종별 인력은 21% 내외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기술인력 고용은 기업의 22.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제조업과 비금융서비스업에서 21% 내외로 기술인력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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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비금융서비스업 23.9%, 제조업 22.5% 순임.
※ 금융업의 경우 기술인력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기술인력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23.3%, 300~999명 19.1%, 1,000명 이상 27.6%
 21.1%의 기업에서 생산기능직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제조업에서 생산기능직의 고용이 비교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 제조업 21.8%, 비금융서비스업 12.8%임.
※ 금융업의 경우 생산기능직 인력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기능직에 대한 고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ㆍ 100~299명 22.7%, 300~999명 17.7%, 1,000명 이상 11.5%
 연구개발 인력 고용은 기업의 22.2%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업과 비금융서비스업에서 연구개발 인력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 금융업 30.5%, 비금융서비스업 30.5%, 제조업 20.8% 순임.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인력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 100~299명 20.3%, 300~999명 25.7%, 1,000명 이상 32.3%
[그림 4] 직종별 인력 고용 증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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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인력 채용 전망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이 대체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11년 채용 시 어려움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고급연구개발 인력(17.5%)임.
다음으로 초급연구개발 인력(15.1%), 중급연구개발 인력(13.2%), 초급생산기능직 인력(11.7%), 
중급생산 및 제조기술 인력(10.4%)의 채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그림 5] 채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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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대졸 초임 전망
 제조업, 금융업에서 약 50%의 기업이 대졸 초임 인상 전망
 대졸 초임 연봉 인상은 제조업 47.2%, 비금융서비스업 28.6%, 금융업 50.0%로 나타남.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명 40.8%, 300~999명 52.7%, 1,000명 이상 51.4%가 대졸 초임을 인상
할 것으로 나타남.
<표 3>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전망
구분 삭감 동결 인상
전체
빈도 4 325 256
(비율) (0.7) (55.6) (43.8)
업종
제조업
빈도 2 236 213
(비율) (0.4) (52.3) (47.2)
비금융
빈도 2 78 32
(비율) (1.8) (69.6) (28.6)
금융업
빈도 0 11 11
(비율) (0.0) (50.0) (50.0)
규모
100~299명
빈도 4 254 178
(비율) (0.9) (58.3) (40.8)
300~999명
빈도 0 53 59
(비율) (0.0) (47.3) (52.7)
1000명 이상
빈도 0 18 19
(비율) (0.0) (48.7)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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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연봉 평균 인상 비율은 1.84% 정도로 전망함.
- 세 업종 모두 2010년에 비해 약 1~2% 정도 인상할 예정임.
  ㆍ 업종별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연봉 인상 비율은 제조업 2.03%, 비금융서비스업 
1.08%, 금융업 1.80%임
- 모든 규모에서 2010년에 비해 약 1.6~2.5% 정도 인상할 예정임.
  ㆍ 규모별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연봉 인상 비율은 100~299명 1.71%, 300~999명 
2.41%, 1,000명 이상 1.63%로 나타남.
<표 4> 2009년과 2010년의 대졸 초임 연봉 비교                                       (단위: %)
구분 인상 비율
전체 1.84
업종
제조업 2.03
비금융 1.08
금융업 1.80
규모
100~299명 1.71
300~999명 2.41
1000명 이상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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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1년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관리
 2011년 인적자원관리에서 ‘성과/능력주의 확대․실질적 정착’이 가장 큰 이슈
 올해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성과/능력주의 확대·실질적 정착’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이 28.6%임.
[그림 6] 2010년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이슈(%)
 기업들이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대상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임.
 교육훈련 중점 대상 인력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중급 연구개발 인력,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 중급 생산/제조 기술 인력과 초급 생산기능직 인력이 10.0% 이상으
로 비교적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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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 교육훈련의 중점 대상 인력에 차이가 있음.
- 제조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20.5%), 비금융서비스업은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32.6%), 금
융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36.8%)이 중점 대상임.
 규모별로 100~299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19.0%), 300~999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26.4)%, 
1,000명 이상은 초급 생산기능직 인력(17.9%)이 교육훈련 중점 대상임.
<표 5> 2011년 교육훈련의 중점 대상 인력
구분
초급
연구
개발
인력
중급
연구
개발
인력
고급
연구
개발
인력
초급
영업
및서
비스
인력
중급
영업
및서
비스
인력
초급
생산/
제조
기술
인력
중급
생산/
제조
기술
인력
초급
관리/
경영
지원
인력
중급
관리/
경영
지원
인력
초급
생산
기능
직
인력
중급
생산
기능
직인
력
전체 빈도 102 61 31 59 32 41 54 34 32 55 9(비율) (20.0) (12.0) (6.1) (11.6) (6.3) (8.0) (10.6) (6.7) (6.3) (10.8) (1.8)
업
종
제조업 빈도 83 50 24 29 21 31 47 29 28 54 9(비율) (20.5) (12.4) (5.9) (7.2) (5.2) (7.7) (11.6) (7.2) (6.9) (13.3) (2.2)
비금융 빈도 12 9 7 28 6 10 7 2 4 1 0(비율) (14.0) (10.5) (8.1) (32.6) (7.0) (11.6) (8.1) (2.3) (4.7) (1.2) (0.0)
금융업 빈도 7 2 0 2 5 0 0 3 0 0 0(비율) (36.8) (10.5) (0.0) (10.5) (26.3) (0.0) (0.0) (15.8) (0.0) (0.0) (0.0)
규
모
100~299명 빈도 75 48 25 46 20 33 49 22 23 45 9(비율) (19.0) (12.2) (6.3) (11.7) (5.1) (8.4) (12.4) (5.6) (5.8) (11.4) (2.3)
300~999명 빈도 23 10 6 9 8 6 3 11 6 5 0(비율) (26.4) (11.5) (6.9) (10.3) (9.2) (6.9) (3.5) (12.6) (6.9) (5.8) (0.0)
1000명이상 빈도 4 3 0 4 4 2 2 1 3 5 0(비율) (14.3) (10.7) (0.0) (14.3) (14.3) (7.1) (7.1) (3.6) (10.7) (17.9) (0.0)
 2011년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가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2010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2.3%이고, 소폭 증가 40.9%와 대폭 증
가는 4.2%임. 반면, 소폭 감소와 대폭 감소는 2.2% 이하로 매우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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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1년 교육훈련의 필요성 변화(%)
 교육훈련 관련 투자는 2010년과 비슷하거나 증가 예상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2010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음.
 증가(40.3%)할 것이라는 예상이 감소(3.0%)보다 월등히 많고 증가 예상의 대부분이 35% 이상으
로 나타나, 교육훈련 투자의 증가를 전망함.
 2010년 대비 2011년의 교육훈련 관련 투자는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192011년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전망
<표 6> 2010년 대비 2011년 교육훈련 관련 투자 전망
구분 감소 동결 증가
전체
빈도 18 339 241
(비율) (3.0) (56.7) (40.3)
업종
제조업
빈도 16 265 182
(비율) (3.5) (57.2) (39.3)
비금융
빈도 1 66 45
(비율) (0.9) (58.9) (40.2)
금융업
빈도 1 8 14
(비율) (4.4) (34.8) (60.9)
규모
100~299명
빈도 15 260 167
(비율) (3.4) (58.8) (37.8)
300~999명
빈도 3 60 54
(비율) (2.6) (51.3) (46.2)
1000명 이상
빈도 0 19 20
(비율) (0.0) (48.7) (51.3)
[그림 8] 2011년 교육훈련 관련 투자 변화(증감 비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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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는 교육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종업원 교육훈련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은 ‘각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음.
 ‘노사 간 교육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또는 제고될 것’이라는 응답 29.2%, ‘노사가 적극적으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도 24.6%로 높게 나타남.
[그림 9] 교육훈련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